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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한국 기독교 미래 예측,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간한 「한국기독교분석리
포트」, 그리고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
료를 보면 2012년 이후 한국기독교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 기독교 교인 수의 감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유지의 문제, 신학교 교
육의 문제 등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협
력하여 주요 교단의 과거 20년치 교세 통계 자료를 확보
하고, 2050년까지 한국기독교 인구 수를 예측하는 ‘한국
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
레인과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게 의뢰하
여 오늘 넘버즈를 통해 발표한다.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는 현재 한국교회가 놓인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결과를 통
해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상황
을 미리 예측, 한국교회가 효과적으로 대응, 반전의 기회
로 삼아 한국교회가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기독교 통계



서문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국가 존망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출석 
교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한교총에서는 이러한 예측의 실상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책을 모색하기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향후 30년간의 한국기독교인 변화를 예측하는 「한국기독교 교세 
현황 및 추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사하지 않아도 이미 체감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국교회가 당
면한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듬고 있는 우리는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보다 나은 길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미 종교인구의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기독교 인구 역시 201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감소
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040 세대의 감소세와 청소년 교인의 감소 역시 두드러진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는 결국 장기적으로 교인의 노령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기독교는 2050
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물을 통해 한국교회 모든 교단, 기관과 단체, 교
회가 다음 사항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첫째, 미래를 혁신하고 더욱 부흥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읍시다.   
모든 교단과 신학교, 전도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교인 인구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들
여다보면서 구조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의 모든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읍시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 복음 역시 인류 역사의 변화 속에서 ‘진리’의 생
명력을 갖고 지속해 왔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변치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참된 변화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전
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셋째, 이번 조사 추계를 뒤집을 수 있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 추계 결과를 보면서 절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한국교회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에 
헌신하며,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전도에 열중하면 반드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
들이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흥의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여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만들어 냅시다. 그리하여 이 통계가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록해 봅시다. 

끝으로 이번 조사를 위해 교세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해 주신 회원 교단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2024년 9월 10일 

오정호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한교총 본 조사 담당 책임 대표)



분석개요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1.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1단계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22년까지의 15개 교단에 교세통계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교세통계 자료에는 교인 수, 교회 수, 목사 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단별로 생긴 결측치는 인구 통계 
data 등을 활용하여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2023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독교 교인 수 예측을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전국/시도별 추
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처리 전 과정에서 인구통계와 교단통계의 일치성을 위하여 지역 및 연
령대 통계를 필요시 보정하였다.  

2단계로는 예측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국민 4,751명과 중고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종교 여부, 믿는 종교, 교회 출석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2023년의 기독교인 비중을 파악하
고, 향후 예측의 정교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3단계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및 2015년 인구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및 지역별, 연령별 기독교인 수 
추정 시 기준점으로 삼았다. 또한 교인 수 변동의 원인 변수들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1인 가구 수 등의 주
요 사회적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Desk Research도 병행하였다.  

2.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었는데,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
명변수로서 각 지역별 및 연령대별 인구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자살률, 1인 가구 수, 연령대별 근로시간, 인
터넷 이용률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예측모델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지역별 교세의 차이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교인 수 추세를 반
영하기 위해 시계열 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연령대별 추세 차이를 반영하는 변수도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예측 모델로 Autoregressive Linear Regression, Random Forest Regression, Panel 
Regression, Deep Neural Network 등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및 통계적 모델을 통해 Training 및 Validation을 
진행한 결과, 실제 데이터와의 일치도 (R²) 및 평균절대오차율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이 가장 우수
한 Autoregressive Linear Regression 모델을 최종 예측 모형으로 선정했다. 이 모델을 활용해 2023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독교 교인 수를 예측하였다. 각 권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교인 수 예측은 각 지역
별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 통합기법으로 추계하였다.

주    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    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사 및 분석 마크로밀엠브레인 /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김현중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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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asic Information : 교단별 교세 통계 자료

자료 기간 범위 2001~2022년

내용
교단별 과거 22년간 교세 통계 자료 
단위 : 전체, 16개 광역단체별, 도시규모별 
자료 범위 : 교인 수, 교회 수, 목사 수, 신학생 추이

수집자료 활용 2001~2022년 총 교인 수 증감 추세 정보 활용 
2001~2023년 교세 정보 추정 시 각 결측치는 인구통계 DATA 등을 활용하여 추정 보강함

조사 협력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02 Survey : 전국민 대상 조사

조사 
개요

구분 성인 조사 청소년 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국의 청소년(중고생)

조사 
방법

휴대전화 RDD 
(무작위로 생성된 무선 전화번호 조사)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4,751명 (유효 표본) 총 7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법 성별/학교급별/권역별 비례할당 추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기준)

표본 
오차 ±1.4% (95% 신뢰수준) ±3.7% (95% 신뢰수준) (무작위 추출 가정시)

조사 
기간 2023년 10 월 18 일 ~11 월 1 일 (15일간)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3일(7일간)

내용 - 교인 수, 정기 출석 교회 여부(본인, 청소년 자녀), 교회 출석 빈도 
- 가구 소득 수준, 출석 교회 여부, 교회를 떠나게 된 시기 및 이유

수집자료 활용 2023년 총 기독교인 수 비중 정보 활용

03 Desk Research : 주요 사회 지표

자료 기간 범위  2001~2023년(통계) 
 2024~2050년(추계)

내용
 인구 지표 : 시도별/연령대별 인구 
 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 총 근로시간 
 사회 지표 : 1인 가구 수, 자살률, 인터넷 사용률

수집자료 활용
인구 센서스 자료(2005년 및 2015년)는 2005년, 2015년 세부 교인 수 추정시 활용, 
전체/지역별/연령별 교인 수 추정시 기준점으로 활용 
통계청 전국/시도별 인구통계 자료는 총 교인 수 추정시 활용 및 각종 결측치 보강을 위한 
추정 기초 정보로 활용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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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세 예측을 위한 모델을 상정하기 위해 아래 4가지 분석 모델의 Training 및 Validation을 진행함 
• 비교 결과 설명력 및 독립변수를 가장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Linear Regression을 최종 교세 예측 모형으로 선
정함 

• AR Linear Regression 모델로 2023년까지 각종 Data 학습 후, 미래 추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세 DATA를 예측
함 (자살률,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추계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으며, 1인 가구 수는 19세 이하 연령 
데이터의 과거 및 추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미래 추계 데이터로 인구 데이터만 활용함)

추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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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세 예측] 
2050년 한국기독교 인구, 11.9%까지 감소 예상!01

• 2024년 16.2%인 기독교인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엔 11.9%로 예상했다.  
• 기독교인 인구 수 기준으로 보면, 2025년과 2026년 사이, 2032년과 2033년 사이 0.4~0.5% 비율로 감소하다가 
2038년부터는 감소율이 1%대로 벌어지고, 2043년 2%대, 2047년에 접어들면 3%대까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인 수의 하락폭은 대략 2038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전체 기독교인 수 및 인구 대비 비중 예측 (2024~2050)

560584607629649668686702717731743755765774781787792797801805809812815818821825828

기독교인 수 (만 명)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1.912.312.713.113.413.714.014.314.514.714.915.115.315.415.515.615.715.715.815.915.916.016.016.116.116.216.2

연도별 기독교 인구 추정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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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중을 보면 4050세대(30.4%)와 60대 이상 노년층(28.9%)이 비슷한 수준인데 
이후 기독교인 비중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 

• 2024년 이후, 연령별로 비교 분석을 하면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60세 이상 기독
교인의 비중은 2050년 43.9%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그림]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중 예상 (2024~2050, %)

[연령대/세대별] 
향후 30년 후, 60세 이상 고령 기독교인 43.9%까지 증가!02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43.9

43.4

42.9

42.4

41.9

41.3

40.6

39.9

39.2

38.4

37.7

37.0

36.2

35.5

34.8

34.0

33.2

32.4

31.7

30.9

30.3

29.7

29.2

28.9

28.7

28.6

28.9

26.9

27.1

27.3

27.5

27.7

27.9

28.2

28.4

28.7

28.9

29.1

29.2

29.3

29.4

29.6

29.7

29.9

30.1

30.4

30.6

30.8

30.9

31.0

31.0

30.9

30.8

30.4

16.7

17.0

17.4

17.8

18.2

18.6

19.0

19.5

20.0

20.5

21.0

21.5

21.9

22.4

22.8

23.2

23.6

23.9

24.2

24.5

24.8

25.0

25.2

25.4

25.6

25.8

26.0

12.5

12.5

12.4

12.3

12.3

12.2

12.2

12.2

12.2

12.2

12.3

12.4

12.5

12.7

12.9

13.1

13.3

13.5

13.8

14.0

14.2

14.4

14.6

14.7

14.8

14.8

14.7

어린이/청소년 2030세대 4050세대 60세 이상 전체 기독교인 수(만 명)

828

825

821

818

815

812

809

805

801

797

792

787

781

774

765

755

743

731

717

702

686

668

649

629

607

584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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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세 6.4 6.2 5.9 5.7 5.6 5.6 5.7 5.9 6.1 6.2 6.2 6.2 6.1 6.0
10~19세 8.3 8.6 8.6 8.5 8.2 7.7 7.1 6.6 6.2 6.0 6.0 6.1 6.3 6.5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 2050년은 현재(2024년)의 약 60% 수준!
•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14.7%에서 2034년 13.3%, 2050년에는 12.5%까
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0~9세 감소폭(0.4%p)보다 10~19세 감소폭(1.8%p)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2024년 122만 명에서 2050년에는 현 수준의 57%인 7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비중 및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12.512.412.312.212.212.312.512.913.313.814.214.614.814.7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비중 (%)

20대 11.1 11.3 11.1 10.7 10.4 10.1 9.9 9.6 9.3 8.9 8.3 7.7 7.2 6.8
30대 14.9 14.3 14.1 14.0 13.9 13.5 12.9 12.3 11.6 11.1 10.7 10.5 10.2 9.9

2030세대, 전 세대 중 가장 급격한 감소 예상!
• 2030세대는 기독교인 비중 등 수치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한 세대이다. 2024년 26.0%였던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은 2050년 16.7%로 9.3%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30세대 기독교인 수는 2024년 215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 이후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지
고, 2050년이면 94만 명으로 2024년의 4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2030 기독교인 비중 및 2030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16.717.418.219.020.021.021.922.823.624.224.825.225.626.0

전체 기독교인 대비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 (%)

94106118130143156168178187194200206211215

2030세대 기독교인 수 (만 명)

70758084879196101106110115119121122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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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14.4 14.7 14.7 14.5 14.2 14.0 13.9 14.0 14.1 14.0 13.8 13.3 12.8 12.3
50대 16.0 16.3 16.3 16.3 16.1 15.9 15.6 15.3 15.0 14.6 14.4 14.3 14.4 14.6

4050세대 기독교인, 2050년이면 현재보다 약 100만 명 감소 예상!
• 4050세대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30.4%에서 2050년 26.9%로 하락이 예측되는 가운데 2050년까지 2030세
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며, 50대(1.4%p) 대비 40대(2.1%p)의 감소율이 다소 클 것으로 예측
했다. 

• 2024년 현재 252만 명인 4050세대 기독교인 수는 2050년 150만 명으로 4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4050 기독교인 비중 및 4050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60대 15.9 15.6 15.5 15.6 15.7 15.8 15.9 15.9 15.8 15.7 15.6 15.4 15.2 15.0
70세 이상 13.0 13.1 13.7 14.7 15.9 17.4 18.8 20.3 21.8 23.4 25.0 26.5 27.7 28.9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26.927.327.728.228.729.129.329.629.930.430.831.030.930.4

전체 기독교인 대비 4050세대 기독교인 비중 (%)

150166180193206216224231237243249253254252

4050세대 기독교인 수 (만 명)

전 세대 중 70세 이상 기독교인 비중만(2024년 13.0%→28.9%) 증가 예상!
• 60세 이상 노년층 기독교인 비중의 경우 2024년 28.9%에서 10년 뒤(2034년) 33.2%, 2044년 40.6%로 꾸준히 
증가해 2050년 4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기독교인 비중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7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은 
2024년 13.0%에서 2050년 28.9%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한 증가 예상 그룹이었다.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60세 이상 기독교인 비중 및 60세 이상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43.942.941.940.639.237.736.234.833.231.730.329.228.728.9

전체 기독교인 대비 60세 이상 기독교인 비중 (%)

246261272278281280277272263254245238236240

60세 이상 기독교인 수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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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기독교인 수 대비 각 지역별 비중을 보면 2024년 서울/경기/인
천 60.4%, 호남 10.9%, 충청 10.7% 등의 분포를 보였다. 

• 2050년에는 6개 권역 중 서울/경인과 충청 지역 두 곳만이 2024년 대비 기독교인 비중(각각 3.6%p, 1.0%p)이 
증가하고 다른 지역은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전체 기독교인 수 대비 지역별 비중 예상 (2024~2050, %)

[지역별] 
전국 6개 권역 중 ‘서울/경인’, ‘충청’ 2곳만 기독교인 비중 증가할 것!0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3.1

3.1

3.1

3.1

3.1

3.1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1

3.1

10.4

10.4

10.4

10.4

10.4

10.5

10.5

10.6

10.6

10.6

10.6

10.6

10.7

10.7

10.8

10.8

10.9

10.9

11.0

11.0

11.0

11.0

11.0

10.9

11.0

11.0

10.9

4.6

4.6

4.6

4.6

4.6

4.6

4.8

4.8

4.8

4.8

4.8

4.9

4.9

5.0

5.0

5.0

5.1

5.1

5.2

5.3

5.3

5.5

5.5

5.7

5.8

5.9

6.2

6.3

6.3

6.3

6.4

6.4

6.4

6.5

6.5

6.6

6.7

6.7

6.7

6.8

6.9

6.9

7.0

7.0

7.0

7.3

7.3

7.4

7.5

7.7

7.9

8.0

8.3

8.6

11.7

11.6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4

11.4

11.3

11.3

11.3

11.3

11.2

11.2

11.2

11.2

11.1

11.1

11.0

10.9

10.9

10.9

10.8

10.7

64.0

64.0

63.9

63.9

63.8

63.7

63.7

63.6

63.6

63.5

63.4

63.3

63.3

63.2

63.1

63.0

62.8

62.7

62.5

62.4

62.3

62.0

61.8

61.5

61.3

61.0

60.4

서울/경기/인천 충청(대전 세종/충북/충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기타(강원/제주) 전체 기독교인 수(만 명)

828

825

821

818

815

812

809

805

801

797

792

787

781

774

765

755

743

731

717

702

686

668

649

629

607

584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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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3.5 23.1 22.8 22.5 22.2 22 21.8 21.6 21.4 21.3 21.2 21 20.9 20.8
경기 30.6 31.7 32.4 33.1 33.6 34.1 34.5 34.9 35.2 35.5 35.7 35.9 36.1 36.3
인천 6.3 6.5 6.6 6.7 6.7 6.7 6.8 6.8 6.8 6.8 6.8 6.9 6.9 6.9

대전/세종 3.8 4.0 4.0 4.1 4.2 4.2 4.3 4.3 4.3 4.4 4.4 4.4 4.4 4.5
충북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충남 4.3 4.3 4.3 4.4 4.4 4.4 4.4 4.4 4.5 4.5 4.5 4.5 4.5 4.6

2050년, 서울 경인 지역에 기독교인 집중화 현상 강화돼!
•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인지역은 2024년 이후에도 타 지역과 달리 지속적으로 기독교인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도 전체 기독교인 3명 중 2명 가까이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나, 경기/인천은 2050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했다.

[그림] 서울/경기/인천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64.063.963.863.763.663.463.363.162.862.562.361.861.360.4

전체 기독교인 대비 서울/경기/인천 지역 기독교인 비중 (%)

358388414437456472484493498501503504503500

서울/경기/인천 지역 기독교인 수 (만 명)

‘대전/세종’과 ‘충남’은 기독교인 수 비중 다소 증가 예상!
• 같은 충청 지역에서도 충북 지역은 기독교인 수 비중이 2.6%로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 대전/세종과 충남 지역은 
각각 0.7%p, 0.3%p씩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차이를 보였다.

[그림] 충청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11.711.511.511.511.511.411.311.311.211.211.110.910.910.7

전체 기독교인 대비 충청 지역 기독교인 비중 (%)

6570757982858788898989909089

충청 지역 기독교인 수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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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7 2.5 2.4 2.3 2.2 2.2 2.1 2.1 2.0 2.0 2.0 1.9 1.9 1.9
경북 3.5 3.3 3.1 3.0 3.0 2.9 2.9 2.8 2.8 2.8 2.8 2.7 2.7 2.7

부산 3.7 3.5 3.3 3.2 3.1 3.0 2.9 2.9 2.8 2.8 2.7 2.7 2.6 2.6
울산 1.4 1.2 1.2 1.1 1.1 1.0 1.0 1.0 1.0 0.9 0.9 0.9 0.9 0.9
경남 3.5 3.3 3.2 3.1 3.1 3.0 3.0 2.9 2.9 2.9 2.9 2.8 2.8 2.8

2024년부터 부·울·경 지역 중 울산 지역의 기독교인 비중 1% 미만 예상!
•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기독교인 비중을 예측한 결과, 부울경 세 지역 모두 2050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고, 울산 지역의 경우 2042년, 약 20년 후면 기독교인 비중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6.36.36.46.56.66.76.86.97.07.37.47.78.08.6

전체 기독교인 대비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인 비중 (%)

3539424547505254565860636671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인 수 (만 명)

대구/경북 지역, 앞으로 30년이면 기독교인 절반 정도로 줄어!
• 대구, 경북 지역은 2024년 전체 교인 수 대비 교인 비중이 6.2% 수준인데 2036년 이후 5% 아래로 줄고, 이후에
도 기독교인 수 비중 감소 현상은 지속되어 2050년 4.6%(대구 1.9%, 경북 2.7%)로 예측했다. 

• 2050년까지 대구, 경북 지역 기독교 인구 감소율을 보면, 2024년 대비 기독교인 수 감소폭은 경북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대구/경북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4.64.64.64.84.84.84.95.05.15.25.35.55.86.2

전체 기독교인 대비 대구/경북 지역 기독교인 비중 (%)

2628313334363839404243454852

대구/경북 지역 기독교인 수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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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202122232324242424252526

강원/제주 지역 기독교인 수 (만 명)

광주 2.9 2.9 2.9 2.9 2.9 2.9 2.8 2.8 2.8 2.8 2.7 2.7 2.7 2.7
전북 4.5 4.5 4.4 4.4 4.4 4.3 4.3 4.3 4.2 4.2 4.2 4.1 4.1 4.1
전남 3.5 3.6 3.7 3.7 3.7 3.7 3.7 3.6 3.6 3.6 3.6 3.6 3.6 3.6

강원 2.6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제주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6 0.6 0.6

호남 지역, 전반적으로 기독교인 비중 감소 더디게 진행!
• 호남지역(0.1~0.4%p)은 향후 2050년까지 부울경, 대구/경북 등 영남지방(0.5~1.1%p) 대비 기독교인 비중 감소
세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전남 지역의 경우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독교인 비중이 205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호남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10.410.410.410.510.610.610.710.810.911.011.011.011.010.9

전체 기독교인 대비 호남 지역 교인 비중 (%)

5863687276798284868789909090

호남 지역 기독교인 수 (만 명)

강원/제주 지역, 앞으로 30년 후도 기독교인 수 비중은 비슷!
•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2024년 이후에도 3.0%~3.1%의 기독교인 비중을 유지하며, 2050년까지 기독교인 수 비
중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주 지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강원/제주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3.13.13.13.03.03.03.03.03.03.03.03.03.03.1

전체 기독교인 대비 강원/제주 지역 기독교인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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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지역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기준 전국 평균인 16.2% 대비 다소 높은 16.6%였으나 2050년은 11.9%
로 전국 평균 기독교인 비중 예측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 2024년 368만 명인 대도시 지역 기독교인 수는 2042년이면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 225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30년이면 현재 기독교인의 61% 정도라는 얘기다.

[그림] 대도시 지역 기독교인 수 및 인구 대비 비중 예측

[대도시/농어촌 지역 교세] 
2050년 대도시 기독교인 비중, 전국 평균 예측치(11.9%)와 동일 수준으로 떨어져!04

•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24년 기독교인 비중이 15.8%에서 2050년 11.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촌의 경우 기독교인 수가 2024년 56만 명에서 2037년 59만 명까지 다소 
증가했다가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50년에는 48만 명으로 예측했다. 대도시(39% 감소) 대비 농어촌 지역
(14% 감소)이 상대적으로 기독교인 수 감소폭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농어촌 지역 기독교인 수 및 인구 대비 비중 예측

농어촌 기독교인, 대도시 대비 기독교인 수 감소폭은 훨씬 낮을 것!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11.412.112.813.313.714.114.514.714.815.015.115.315.615.8

기독교 인구 추정 비중 (%)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11.912.713.414.014.514.915.315.515.715.916.116.316.416.6

기독교 인구 추정 비중 (%)

225245263279294306317326333339346352359368

기독교인 수 (만 명)

4851545658595959595857575656

기독교인 수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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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전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한국교회의 교세 현황과 향후 추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는 전체적인 교인 수의 하락(2011년 전 인구
의 20.6% - 2023년 16.3% - 2050년 11.9% 예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 교세
의 급속한 하락(2001년 27.8%-2023년 14.6% - 2050년 12.5% 예상)과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2030
세대의 교세 현황(2001년 30.1% - 2023년 26.1% - 2050년 16.7% 예상)이 눈에 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
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증가 현상(2001년 13.5% -2023년 29.1% - 2050년 43.9% 예상)은 괄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 비율(63.2% 예상) 또한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도 우리의 
우선적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의 교세 변화와 향후 추계 조사 결과에 대한 적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현황과 변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 오늘과 내일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오늘의 사회
현상에 대한 현실과 경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의 경제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
적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과거와 오늘의 현
실이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의 경제구조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희생적 생존을 기
반으로 하는 현실을 조성하였다. 무역에서 얻어진 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분배되었다. 따라서 대기업
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급속한 경제발전
의 현실 속에서도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높은 물가와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열악한 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높일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각자의 생존을 위
하여 나름대로 전력을 기울여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압력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각자도생의 
문화를 형성한다. 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나눔을 생각하거나 실천할 여유를 주지 않는 각자도생의 문화는 교육 영
역으로부터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시험에 대한 집착과 공정에 대한 왜곡은 교육 영역에서 가속화되며 더욱 강화
되고 있다. 공교육 현장의 위기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이러한 왜곡의 결과적 부산물이다. 또한 부족한 사회안
전망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상징되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
한 집착, 주식과 코인 등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써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불안 사회를 형성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현상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유례없이 높은 자살률과 
저출생률은 한국사회의 미래가 암울함을 상징적으로 경고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향한 경향성은 급격한 인구 감소,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청년 세대
의 인구 감소와 노년층의 상대적 인구 증가율이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미래임을 말해준다.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
래 예측은 한국교회의 현황과 미래 예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사회
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주목하게 된다. 교회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사
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연구, 인식이 필요조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과제는 곧 
한국사회의 과제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한국사회의 경제, 교육, 사회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 사회의 과도한 자기중심적 개인주의가 동반되는 각자도생의 문화가 개인적 일탈이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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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과제들을 공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과제를 갖는다. 교회와 세상은 매우 유기적 관계로 맺
어져 있다. 즉 ‘교회는 세상 안에(in the world)’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
앙의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더욱 구체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출생 문화 속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유년-청소년-청년층, 반면에 증가하는 노년층과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로 인
한 사회문화적 과제들은 편만한 ‘각자도생의 문화’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버거운 과제들이다. 우리는 작금의 
‘청년의 문제는 바로 노인 문제의 결과일 뿐’이라는 본 보고서의 관찰과 분석에도 주목하게 된다. 즉, 노인 문제의 
원인이 곧 청년 문제를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증가하는 노인 1인 가구는 곧 오늘 청년 문제가 가져올 
내일의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들의 근본적 치유와 극복은 전 세대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시사한
다. 과연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not of the world)’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60대와 70대는 교회의 다수로서 공존해야 한다. 이때 교회가 세상 안에만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젊은 세대의 이탈, 혹은 노인 세대의 소외는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안에 
존재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는 노인층을 존중하며, 60, 70대의 노인
층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듯이 교회 안의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며, 모든 세대를 포
용하는 교회의 소통문화와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는 축소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성장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교
회성장론에 대한 반성과 하나님 나라 중심의 목회신학 정립과 실천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각
자도생의 문화’의 극복과 ‘가성비 위주의 물질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참여와 돌봄과 나눔이 실천되
는 생명 중심의 공동체 형성’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가치를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귀중
히 여기고, 소망하는 가운데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과 신앙공동체에 의하여서만 실현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의 가능성에 속한 과제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영적 공동체로 거듭 나아가야 한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물질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영
적-물질관의 실천을 보여주는 신앙인과 교회가 되도록 신앙교육과 실천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
과 나눔의 실천, 즉 사랑을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Gabe)를 체험한 이들이 받은 과제(Aufgabe)임을 자각하며 더
욱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갈등과 불안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를 품어 내고 결국 ‘하
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희망을 잃어가
는 유-소-청년 세대로부터 1인 가구 노인 세대의 고독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과제를 사랑으로 품는 ‘따뜻한 지
역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마음에 새기며, 그 실현을  위한 삶으로의 초대가 본 보고서가 함의하는 핵심 메시지이며 
도전이다.



1. 2024년 추석: 차례/제사 계획 

2.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넘버즈 칼럼
십자가와 광장 사이: 
제4차 로잔대회는 한국 교회의 
공적 참여를 확장 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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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가 1주일도 채 안 남았다. 최근 발표된 ‘2024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한국리서치) 자료를 통해 올
해 추석에는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살펴본다. 

•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 응답한 비율은 41%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꼴이었다. 작년 추석과 올
해 설 명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었다.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 2024.09.04.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8.23.~08.26.)

[2024년 추석: 차례/제사 계획] 
올해 추석, 국민 10명 중 4명은 차례나 제사 지낼 예정!

• 그렇다면 종교인별 차례/제사 계획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불교인’이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란 응답이 60%
로 가장 높았고, ‘무종교인’ 44%, ‘천주교인’ 33% 순이었다. ‘기독교인’은 타종교 대비 가장 낮긴 했으나 10명 중 
2명(18%)가량은 차례/제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종교인별 올해 추석 차례/제사 계획 (%)

[그림] 올해 추석 차례/제사 계획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 2024.09.04.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8.23.~08.26.)

기독교인 10명 중 2명가량(18%)은 올 추석 차례/제사 지낼 계획!

지내지 
않을 예정
59%

지낼 예정
41%

[그림] 차례/제사 계획 (지난 명절 대비, 지낼 예정 비율, %)

2023년 추석 2024년 설 2024년 추석

414043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없음 56

40

67

82

44

60

33

18

차례 혹은 제사 지낼 예정
차례 혹은 제사 지내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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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대비 행복감 또는 부담 중 어떤 감정을 더 느끼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한국의 4개 조사전문기관이 연합하여 격주로 발표하는 NBS(National Barometer Survey) 조사 결과 ‘지
난해보다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지난해보다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 42%, ‘지
난해와 별 차이 없다’ 50%로 행복감보다는 부담감 비율이 훨씬 높은 특징을 보였다. 

•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은 ‘2030세대’와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상위계층’이라 인식한 경우 상대적으
로 높았다.

※출처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 제130호, 2024.09.05. 
             (http://nbsurvey.kr/archives/6539) 

[그림] 추석의 행복감/기대감 인식 (%) [그림] 응답자 특성별 추석의 행복감/기대감 인식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 비율, %)

추석, 행복감보다는 부담스럽다!

18~ 
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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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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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가 
없다
5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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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

http://nbsurvey.kr/archives/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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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한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는 누구였을까?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평판지수 중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예능인, 가수, 배우, 스포츠인 중 상위권 스타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평판 알고리
즘을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인데 2024년 8월 브랜드평판지수 분석결과, 1위는 신유빈, 2위와 3위는 
각각 임영웅, 김예지가 차지했다. 뒤이어 4위 김우진, 5위 오상욱으로 상위 5위 중 임영웅(가수)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였다.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 
8월 스타 브랜드 평판 1위, 탁구선수 ‘신유빈’!

※출처 :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평판지수 참조 (https://brikorea.com/bbs/board.php?bo_table=rep_1&wr_id=4042)

[표] 한국의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 (2024년 8월 기준, 상위 30위)

순위 스타 브랜드 순위 스타 브랜드 순위 스타 브랜드

1 신유빈 11 임시현 21 NCT

2 임영웅 12 싸이 22 블랙핑크

3 김예지 13 이우석 23 방탄소년단

4 김우진 14 김제덕 24 스트레이키즈

5 오상욱 15 아이브 25 차은우

6 에스파 16 허미미 26 이주명

7 유재석 17 김수현 27 이찬원

8 변우석 18 샤이니 28 트와이스

9 세븐틴 19 레드벨벳 29 전현무

10 손흥민 20 아이유 30 백종원

https://brikorea.com/bbs/board.php%5C?bo_table=rep_1&wr_id=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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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칼럼

십자가와 광장 사이: 제4차 로잔대회는 한국 교회의 
공적 참여를 확장 시킬 수 있을까?

김민석 교수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조교수, 한국 공공신학연구소 소장, 한기윤 연구위원

한국 교회의 공공성의 위기 

최근 한국 교계에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공적 능력’과 같은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 
주제와 관련된 도서와 연구 논문들이 다수 출판되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많
은 비난을 받게 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었고, 그 많은 원인들 중에 기독교가 사(私)적 종교로 퇴보한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신
앙 생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주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 즉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등에 집중되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예배로 양육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기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신앙 생활만 강
조하면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노출된다. 의도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경향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 생활’을 ‘교회 
밖에서의 신앙 생활’과 구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교회 안에서의 삶은 신앙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교회 밖
에서의 삶은 차츰 신앙 생활과 별개의 것으로 여기게 된다. 신앙 생활에 대한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성도들은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교회 안에서의 삶, 즉 주일의 삶에서는 매우 헌
신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후 교회 문을 나설 때, ‘신앙
의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일반 시민들 가운데 기독교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2020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종교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의 결과가 이를 보여주는 듯하다.1)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기독
교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 ‘이기적인’ 27%, ‘배타적인’ 23%, ‘부패
한’ 22%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상위 여섯 개의 답변이 모두 부정적이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를 향한 일반 국
민들의 정서를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위의 
결과를 전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조사 결과의 원인이 기독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호의적
이지 않은 비기독교인 응답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로 “현대인들은 비과학적인 종교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거나 “초대 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핍박당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말로 항변한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불교와 천주교와 같은 종교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불교에 대하여는 ‘온화한’ 40%, ‘절제하는’ 32%, ‘따뜻한’ 27%, ‘윤리적
인’ 23%, ‘착한’ 13%, ‘신중한’ 13%, ‘고지식한’ 12% 이미지를 가진다고 답했다. 천주교에 대하여는 ‘온화한’ 34%, ‘따
뜻한’ 29%, ‘윤리적인’ 23%, ‘깨끗한’ 19%, ‘가족적인’ 18%, ‘착한’ 18% 이미지라고 답했다. 만약 응답자들이 비과
학적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결과에서 보여주듯 다른 두 종교는 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060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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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95호(2024년 9월 1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130호(2024년 9월 1주)  
- 주요 정책 과제 평가, 추석의 행복감 또는 기대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

“자유를 달라”… 사선 넘는 북녀들  
국민일보_2024.9.7.

사회 일반

"숨만 쉬고 모았다"…연봉 8000만원, 서울 아파트 사려면 얼마 걸릴까?  
조선일보_2024.9.4.

50대 인상 속도, 20대보다 빠르지만... 전체 인상폭은 똑같아  
조선일보_2024.9.5.

여행 떠나는 사람 67% SNS 통해 정보 얻는  
국민일보_2024.9.5.

2024 ‘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9.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7년 새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가정폭력 피해 ‘증가’  
여성신문_2024.9.6.

코로나19때 크게 줄었던 고위험 음주 다시 증가세  
데이터솜_2024.9.5.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3만원 싸다”  
서울신문_2024.9.6.

청년 • 청소년

'숏폼' 같은 詩에 빠진 2030  
조선일보_2024.9.3.

Z세대는 맥락보다 재미… 현실같은 판타지 좋아해  
문화일보_2024.9.3.

경제 • 기업

"회사선 참다가 집에서 폭발" 번아웃보다 위험한 '토스트아웃’  
중앙일보_2024.9.2.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761
http://nbsurvey.kr/archives/653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729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5356853&code=11121400&sid1=pol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9/06/20240906500039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9/03/DDCKWKAD3VD4LCQIGBWPU5CFS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9/04/NDCSVQHX75GWDIQ7NGE4B7FBOM/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9/03/OHTVCRNRVNDOLGO5HJ4QJQBJLQ/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5439253&code=11151400&sid1=eco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90301032012069001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100&code=0404&trendType=C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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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K직장' 매운맛에 번아웃…일 때려친 청년 94%는 이곳 출신  
중앙일보_2024.9.5.

당직표 왜 짜요? 코딩할게요…'문송' 신입의 AI 활용법  
중앙일보_2024.9.4.

5인 이상 기업 93% "올해 추석 경기상황 작년보다 안 나아져"  
조선일보_2024.9.6.

직장 내 성희롱 피해 ‘5명 중 1명꼴’…최근 1년간 더 늘어  
한겨레_2024.9.8.

국제 • 환경

"미국인의 3분의 1만 '아메리칸드림' 믿는다"  
연합뉴스_2024.8.29.

기온 열대야일 모두 1위…올여름 1994 2018년 수준 '최악더위'  
연합뉴스_2024.9.5.

"OECD 회원국서 집값 불만 역대 최대…의료 교육보다 커"  
연합뉴스_2024.9.3.

"Z세대, 직장 내 주류로 부상…미국 기업들 '세대교체' 준비"  
연합뉴스_2024.9.3.

남편 죽은 뒤 이혼 왜? 일본서 '사후 이혼' 늘어나는 이유  
한국일보_2024.9.6.

건강

임신부, 생선 꼭 먹어야 …“아이 자폐증 위험 20% 감소”  
동아일보_2024.9.6.

신체 건강 난임 부부, 대기 오염 교통 소음이 원인일수도  
동아일보_2024.9.5.

기독교 • 종교

양대 장로교단 전도사 수 역대 최저… 다음세대 교육 어쩌나  
국민일보_2024.9.5.

세계 이주민의 종교적 구성  
퓨리서치센터_2024.8.19.

침체된 한국교회, “다음세대 아닌 다음시대 준비해야”  
퓨리서치센터_2024.8.19.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3153900009?section=search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4/08/19/the-religious-composition-of-the-worlds-migrants/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613410003716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9/06/ALIS7BUJWBD65AM3VWAMCS33FA/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7516.html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40906/126880341/1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509194&code=61221111&sid1=mis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40905/126863080/1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9136300009?section=search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659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5051000530?section=search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36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5436288&code=23111111&sid1=mis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3119100009?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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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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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
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
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
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
기독교윤리연구원,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
포럼, CBMC여수비지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
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벧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
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
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
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
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
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
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
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
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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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
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
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
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
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
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
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
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명단 안내

후원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http://mhdata.or.kr/bbs/page.php?hid=agency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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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휴간 안내

저희 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
림’에서 결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
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9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연동교회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 
• 참여방법 : 신청 링크 
• 본 발표회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유청소년 기후환경 인식과 행동 결과 보고회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2mDOqKnAcbdIocDEro-VB5nPaaONVdEq1gt9Kcd-rOJKO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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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2mDOqKnAcbdIocDEro-VB5nPaaONVdEq1gt9Kcd-rOJKO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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